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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산업연구』 학술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산업연구의 1979년 발행된 초판 1권부터 2021년 45권까지의 논문의 
제목과 국문 요약을 추출하여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과 워드 크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연구 논
문들이 지금까지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 또한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 평가하였다. 또한 유사 학술지와 비교를 통해 산업연구가 향후 나가야할 방
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LDA 기법을 통해 10개의 토픽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이중 6개는 경영학과 4개는 경제학과 연관이 깊었다. 산업연구는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해오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산업연구와 유사학술지 4개와 비교하였을 때, 산업연구가 발행 논문수는 
부족하지만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는 가장 우수하였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논문 발행수를 늘리면서도 영향력 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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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단국대학교 부설 미래산업연구소는 한국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정책적으로 기여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1979년부터 산업의 관점에서 경영·경제·무
역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지인 『산업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다. 『산업연
구』의 목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연구와 정책연구, 실증연구를 게재
하는 것이다.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 주제에 대한 논문
을 게재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각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연구는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2016년 편집위원장을 연구소장
과 분리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 사전점검 강화 및 심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 편집기
능을 강화하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산업연구는 2019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
루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서, 본 연구는 산업연구가 지금까지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
였는지 평가해 보고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1) 산업연구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가?

(2) 산업연구 논문들의 주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3) 산업연구를 다른 유사 학술지와 비교했을 때 차별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분석자료는 산업연구의 1979년 발행된 초판 1권부터 2021년 45권까지의 논문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 홈페이지1)에서 각 논문의 제목과 국문 
요약(abstract)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인 논문의 국문 요약 

1) https://cms.dankook.ac.kr/web/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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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2003년 24권부터 존재하며, 그 이전은 국문 요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2002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제목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텍스트 분석기법(textu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 목적
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토픽 모델
링은 문서의 주제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하여 주제끼리 묶어주는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
델링 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을 사용하여 
국문 요약을 분석하였다. 국문 요약이 존재하는 않는 2002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
는 논문 제목만을 대상으로 워드 크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시행하였다.

해외에서는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
재한다. Hamelman and Mazze (1974)는 재무·금융 분야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인용(citation) 분석을 처음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Chung, 
Cox, and Mitchell (2001)은 재무·금융 분야의 인용 패턴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시
도하였으며, Arnold, Butler, Crack, and Altintig (2003)은 논문의 영향력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문헌에 대해서는 Chan, Chang, and Chen 
(2011)이 한국의 기관과 저자들의 재무분야 논문을 분석하였다.

특정 학술지를 중심으로 논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Linnenluecke, Chen, Ling, Smith, and Zhu (2016)은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태평야 지역의 재무 연구의 최신 경향
을 연구하였다. 정재만(2021)이 ‘재무관리연구’ 학술지에 대한 인용분석을 시도하
였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라는 특정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정재
만(2021)의 연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논문의 인용을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논문의 텍스트 자료에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연구주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 모델링 LDA 기법을 사용하여 산업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10개의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0개의 주제는 회계 및 
금융자산 평가,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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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마케팅, 기업경영분석 및 재무관리, 정부 정책, 정보 시스템, 이론모형 및 
예측, 기업 전략 및 기술, 인사조직에 해당한다. 이 10개의 토픽은 크게 경영학과 
연관된 주제 6개와 경제학에 해당하는 주제 4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산업연
구의 주요 대상인 ‘산업’이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인 ‘국가’와 경영학의 주요 관심대
상인 ‘기업’의 중간에 위치하여 둘을 다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이론 모형 및 예측 등의 토픽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발전과 연관된 주제들이다. 2008년을 중심으로 
한 2000년대 후반에는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와 재무금융 토픽의 논
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과 연관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서
면서는 정보 시스템, 기업 전략 및 기술 토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제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 빅데이터 관련해 활발한 연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
이다. 전반적으로 산업연구가 해당 시대의 상황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들을 
적절하게 수행해왔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고찰해 보기 위해 유사
학술지 4개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융합연구, 산업경제연구 산업혁신
연구, 산업연구(JIET). 워드 크라우드를 살펴보았을 때, 산업연구의 연구주제는 전
통적인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산업경제연구와 산업연구(JIET)와 성격이 유사하
였다. 산업연구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에 대해 다루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산업혁신연구의 주제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질적인 면을 보았을 때, 
산업연구의 영향력 지수(IF)가 1.13로 산업혁신연구 1.01보다 더 높으며, 나머지 
유사 학술지에 비해서도 높았다. 하지만 현재 산업연구의 연간 평균 논문수 11건
은 다년간 학술등재지의 위치를 유지해 온 다른 유사학술지에 비해 너무 작았다. 
양적인 측면인 연간 평균 논문수를 등재 유사학술지 중 최소 수준인 30건대로 높
일 필요가 있다. 논문 발행수가 많아지면 논문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영향력 지수(IF)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 
발행수를 늘리면서도 피인용 횟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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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토픽 모델링 
LDA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3장은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연
구질문 3개에 대한 구체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논문을 요약 마무리한다. 

Ⅱ.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1. 개념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논문의 주제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

다. 토픽모델링이란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각 문서의 주제를 추출
하고 분류하는 기계학습모델 중 하나로 대량의 서류를 주제별로 자동으로 분류할 
때 사용된다. 현재까지 다양한 토픽모델링 방법이 제안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
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Blei et al., 2003).

LDA는 문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토픽에 대한 확률 분포와 각 단어에 대한 토
픽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확률분포를 학습하는 베이지안 학습모형이다. 
학습은 랜덤 확률분포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확률분
포가 결정되어 간다. 각 문서 안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단어에 대한 
토픽 확률분포를 갱신해 나가는 학습과정을 통해 문서에 대한 토픽 확률분포와 각 
단어에 대한 확률분포가 결정되어 간다. 즉, LDA는         ∣   라는 
조건확률을 구하는 모형이며, [그림 1]은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는 문서 의 토
픽 확률분포를 의미하며, 에 의해 결정된다. 는 파라미터에 의해 생성된 토픽
에 대한 단어의 확률분포를 나타내고 는 문서 의 번째 단어에 배정되는 토
픽이고  는 문서 중에서 번째로 관찰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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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LDA 모형의 변수들과 연산과정

다음 식은 사후확률분포이며 다항분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       

            
           식 (1)

식(1)의 우변의 분자는 모든 확률변수의 결합분포이고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하
다. 처음 두개의 항은 사전확률을 나타내고 세 번째항은 모형을 나타낸다. 관측가
능한 변수는  이며 문서에서 구할 수 있다. 는 파라미터인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고 는 파라미터인 디리클레 분포를 따른다. 식(1)의 우변의 분모 주변확률 
   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숨겨진 토픽구조의 가능한 모든 
인스턴스화에 대한 결합 분포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토픽 구
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합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Blei et al. (2003)이 사용한 방법이 붕괴깁스샘플링(collapsed 
Gibbs sampling)이며, 여기서   와   는 샘플링에서 제외되고       

로부터 잠재변수   만 샘플링된다. 이러한 샘플링 후에   가 주어지면    

와   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LDA 모델을 위해 필요한 붕괴깁스샘플
링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 필요하다.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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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에 토픽  가 가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는  외의 모
든 토픽 할당을 의미한고 는   을 의미한다. 조건부확률 계산을 적절히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


  



  

    
               식 (3)

여기서  는 문서에 나타나는 토픽에 할당된 단어의 수이고  는 단어가 토
픽에서 나타나는 횟수의 합이다. 와 는 디리클레 분포에 관한 하이퍼 파라미터
로, 는 토픽의 수, 는 문서집합 전체에서 단어의 개수이다.

이상의 수식을 이용하여 붕괴깁스샘플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각각의 단어에 랜덤으로 토픽을 할당한다.
(2) 첫 번째 문서  의 첫 번째 단어  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문서
  의 마지막 단어  에 이르기까지 아래 계산 과정 (3)을 반복된
다.
(3) 토픽 을 변화시키면서     를 계산하고 개의 토픽 중 확
률    를 가장 크게 하는 를 번째 단어의 토픽으로 결정한
다.
(4) (2)부터 (3)까지의 계산 과정을 모든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LDA 분석을 위해 자료에 대해 Mecab 형태소 분석기와 python 
coding를 이용하여 조사나 접사 등의 내용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불용어를 제거하
였다. LDA 분석에는 LDA Mallet(Machine Learning for Language Toolkit)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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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사용하였다(McCallum, 2002).

LDA를 이용한 토픽 분석에 있어 가장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은 부분이 토픽 수
를 결정하는 일이다. 토픽 수의 결정의 기준 지표로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를 사용하였다. 일관성 점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UMASS를 사용하였다(Mimno et.al, 2014). UMASS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
리된다.

    log

                        식 (4)

 는 와 가 문서 안에 함께 나타나는 횟수이며, 는 가 단독으
로 나타나는 횟수이다. UMASS가 클수록 와 가 함께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토픽모델링 분류에 응용하면 각 토픽 안에 문서에서 함께 자
주 나타나는 단어들 즉 의미적인 관계가 깊은 단어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여 
토픽 분류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UMASS는 대칭이 아니다 즉 
  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토픽 
개수에 대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에 대해 각 토픽을 속할 확률점수가 가
장 높은 상위 20개 단어들 간의 UMASS합의 평균을 일관성점수로 사용하였다. 그
리고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아지는 토픽수로 토픽수를 정하였다. UMASS는 
Gensim이라는 python library가 제공하는 Coherence Model를 사용해 산출하
였다.

Ⅲ. 자료 

1. ‘산업연구’ 학술지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 학술지의 홈페이지2)에 존재하는 1권(1979년)부터 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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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산업연구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논문의 제목과 
요약, 핵심어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은 산업연구의 주요 연혁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연구의 초판 1권은 1979
년 발행되었다. 발행 초기에는 논문의 요약(abstract)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20권부터 논문형식 변경되어 영문 ‘요약’을 논문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산업연구 24권부터는 논문형식은 변경이 없었지만, 국문 ‘요
약’을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하였다. 실제적인 논문형식 변경은 2006년 30권부터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논문 첫 장에 목차를 없애고 대신 국문 ‘요약’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문요약은 2003년 24권부터 존재하며, 이 국문 요
약의 텍스트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2002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논
문 제목만이 분석 가능하다. 

[표 1] 산업연구의 주요 연혁
연도 연혁

1963 산업관리연구소 설립(9월)

1978 산업연구소 명칭 변경

1979 산업연구 초판 발간

1997 산업연구 20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영문 ‘요약’을 논문 마지막에 수록함)

2003 산업연구 24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국문 ‘요약’을 웹사이트에 따로 수록함)

2002 연구소 운영 전반 심의 기구로 평의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2006 산업연구 30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논문 첫 장에 목차를 없애고 대신 국문 ‘요약’을 수록함)

2010 미래산업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9 산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21 산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 https://cms.dankook.ac.kr/web/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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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현황
연도 권 호 논문편수 연도 권 호 논문편수
2021 45 3 15 2000 22 3 12
2020 44 3 15 1998 21 1 13
2019 43 2 10 1997 20 1 8
2018 42 2 10 1996 19 1 8
2017 41 2 10 1995 18 1 13
2016 40 2 8 1994 17 1 8
2015 39 2 6 1993 16 1 11
2014 38 2 8 1992 15 3 13
2013 37 2 6 1991 14 1 8
2012 36 2 10 1990 13 1 9
2011 35 2 10 1989 12 1 12
2010 34 2 11 1988 11 1 9
2009 33 2 10 1987 10 1 8
2008 32 4 17 1986 9 1 8
2007 31 2 8 1985 8 1 8
2006 30 1 14 1984 7 1 13
2005 29 1 7 1983 6 1 14
2005 28 1 10 1983 5 1 14
2004 27 1 9 1982 4 1 14
2004 26 1 11 1981 3 1 5
2003 25 1 10 1980 2 1 7
2003 24 2 8 1979 1 2 7
2002 23 1 10 총계 456

주) 2019~2020년: 등재후보학술지, 2021년 이후: 등재학술지.

[표 2]는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연구의 초판 1권
은 1979년 발행되었으며 2021년 45권까지 총 45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보통 1
년에 1권이 발간되었다. 1999년과 2001년은 발행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가 
한국이 외환위기에 영향 받는 기간이었던 상황과 연관되어 보인다. 반면 1983년과 
2003년~2005년과 같이 한 해에 2권이 발행된 연도도 존재한다. 2004년에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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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번 발행되었으며, 당해 연도 발행 논문수는 20편으로 연간 발행 논문수로는 
최댓값이다. 

초창기의 학술지는 대부분 1권에 1호가 발행되었다. 특이하게 1992년 15권이 3
호, 2000년 22권이 3호, 2003년 24권이 2호, 2007년 31권이 2호, 2008년 32권이 
4호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연도에 발행 호수가 많다. 이때까지도 산업연구의 편집 및 
발행규정 등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연구의 발행 횟수 등이 
규정된 편집규정은 2016년 처음 시행되었다. 

2009년 이후로는 매년마다 1권 2호씩 발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규정 등의 
정비로 힘입어 산업연구는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등재후보학
술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계속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매년 3호를 발
행하는 것으로 학술지 발행 횟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산업연구는 
계속평가 이후 2021년 1월부터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다. 

2. 유사 학술지 선정
산업연구와 유사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검색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n Citation Index:　이하 KCI） 홈페이지의 학술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
였다.3) 여기서 ‘산업’을 검색어로 하여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이후 다음과 같은 기
준을 논문을 선택하였다.

Ÿ 2022년 기준 등재후보지나 등재지인 학술지
Ÿ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는 제외하였다. 산업연구가 여러 분야 간의 융

합연구를 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초점으로 하는 학술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조직연구, 산업노동연구, 산업경
영시스템학회지,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학술지
는 제외하였다.4)

3)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4)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의 경우 중견 제조업체의 제조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바

탕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와 『디지털융복합연구』에서는 디지털 및 IT관련 연구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산
업경제연구』는 산업경제와 기업경영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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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학술지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한방산업연구, 산업
식품공학 등은 제외되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였을 때, 산업융합연구, 산업경제연구, 산업혁신연구, 산업
연구(JIET) 4개 학술지가 선택되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JIET: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는 산업연구와 명칭이 동일하였
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산업연구(JIET)‘로 영
문 약어와 함께 표기하기로 한다. 산업연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학술지는 
‘산업융합연구(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이다. 이 학술지도 2019년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고, 2021년부터 등재지로 승격하여서 인용에 있어 산업연구
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경제연구(Review of Business & 
Economics)와 산업혁신연구는 이미 오래 전에 등재지로 편입되었다. 이 두 학술
지는 오랜 역사를 지니며 많은 연구논문들을 출간하며 등재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연구가 가야할 미래를 보여주는 학술지라 생각된다. 산업연구
(JIET)는 아직 등재후보지이지만, 명칭이 동일하고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
을 것이라 자료에 포함하였다. 위의 4개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와 비교연
구를 진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산업연구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토픽 모델링에 따라 산업연구의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분석은 논문의 요약

(abstract)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문 요약이 존재하는 2003년부터 2021년
까지 19년 동안의 논문이 분석 표본이 된다. 

LDA를 이용한 토픽 분석에 있어 가장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은 부분이 토픽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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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일이다. LDA 모델의 경우 토픽의 수를 연구자가 선정해 해당 토픽 수
에 맞춰 문서를 분류한다. 토픽 수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그 중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이다. 일관성 
점수가 높을수록 서로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단어끼리 그 그룹에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관성 점수가 높을수록 토픽 분류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일관성 점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UMASS를 사용하였다
(Mimno et.al, 2014).
  [그림 1]은 적절한 토픽 수를 찾기 위해 토픽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UMASS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그림에서 토픽 수가 8개일 때 까지 UMASS 값
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10개까지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격한 감소는 모형의 학습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UMASS 
값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토픽 값 10개를 본 연구의 토픽 수로 선정
하였다.

[그림 1] 토픽수의 변화에 따른 일관성 점수(UMAS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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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토픽모델 결과 얻어진 주제 10개를 보여주고 있다. 1번은 ‘회계 및 재
무금융’ 관련 주제이다. 주제 관련 주요 단어는 회계, 금융, 경우, 평가, 자산, 위
기, 위험, 문제점, 기준, 기관 등이다. 경영학의 분야인 회계와 재무금융 분야는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해당 논문들이 같은 토픽으로 분류되어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2번째 주제의 주요 단어들은 환경, 제도, 나라, 문제, 산업, 국가, 교육, 
방안, 측면, 해결 등이다. 이 단어들은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에 관한 
주제들에 해당하며,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다. 3번째 주제도 경제 
성장, 자본 시장, 투자 등 경제학 관련 주제들이다. 반면 4번 주제는 브랜드 분석
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경영학의 마케팅 분야의 주요 주제이다. 따라서 4번째 주
제는 ‘마케팅’이라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주제들도 각 주제를 명
명하였다. 

[표 3] LDA 모형을 통해 분류된 주제와 주요단어
토픽
번호 주제 주제 관련 주요 단어

1 회계 및 금융자산 평가 회계, 금융, 평가, 자산, 위기, 위험, 문제점, 기준, 기관

2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
환경, 제도, 나라, 문제, 산업, 국가, 교육, 방안, 측면, 해결

3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시장, 투자, 자본, 중국, 한국, 국내, 보험, 경제, 성장, 자유

4 마케팅 분석, 영향, 결과, 효과, 긍정, 유의, 실증, 브랜드, 자료

5 재무관리 기업, 영향, 가치, 결과, 비율, 성과, 경영, 분석, 대상, 규모

6 정부 정책 정책, 경제, 증가, 필요, 정부, 재정, 조세, 확대, 장기, 지출

7 정보 시스템 정보, 요인, 시스템, 개발, 도입, 사용, 활동, 성공, 제품, 제시

8 계량경제학 모형, 방법, 이용, 이론, 예측, 가격, 분석, 비교, 변화, 주식

9 기업 전략 및 기술 중요, 서비스, 효율, 기술, 감사, 제공, 전략, 비용, 구조

10 인사조직 관계, 조직, 리더십, 효과, 특성, 영향, 직무, 지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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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0개의 토픽을 살펴보면 크게 경영학과 연관된 주제들이 6개에 해당하며, 
경제학과 관련 깊은 주제들이 4개이다. [표 4]는 이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1, 
4, 5, 7, 9, 10번 주제는 경영학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경제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학술지의 주요 대상인 ‘산업’이라는 단위가 경제학의 주요 관
심사인 ‘국가’와 경영학의 관심대상인 ‘기업’의 중간에 위치하여 둘을 다 포섭하기 
두 학문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학술지의 투고자들이 경
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
각된다. 결과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산업연
구에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LDA 모형을 통해 분류된 토픽의 구분

토픽번호 분류 주제

1, 4, 5, 7, 9, 10 경영학
회계 및 금융자산 평가, 마케팅. 재무관리,
정보 시스템, 기업 전략 및 기술, 인사조직

2, 3, 6, 8 경제학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정부정책, 계량경제학

2. 산업연구 논문의 주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여기서는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10개의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를 연도별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학술지에 15개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2003년, 2004년, 2008년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10개 내외로 일정하다가 2020년부터 15개로 증가하였다. 2019년 
등재후보지로 승격되면서 2020년부터는 2회 발생에서 3회(1회 당 논문 5편) 발행
으로 증가한 결과 논문의 수가 매년 10편에서 15편으로 증가하였다. 

토픽별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3번(경제성장과 자본시장)과 8번(계량 경제
학) 토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을 중심으로 한 2000년대 후반에는 2번
(국가의 산업, 환경, 제도, 교육 문제)과 5번(재무관리) 토픽의 논문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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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5번 토픽이 많이 증가하여서 재무금융관련 부분의 연구가 많이 증가하
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6번(정부정책)과 10번(인사 조직) 토픽의 논문들이 꾸준
히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4번(마케팅)과 5번(재무관리) 토픽의 약진
이 눈에 뜬다. 브랜드 등 마케팅에 대한 연구와 재무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소비
자 행동, 핀테크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 게재된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5)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는 7번(정보 시스템), 9번(기업 전략 및 기술) 토픽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데,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6) 전반적으로 산업연구가 해당 시대의 상황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들을 적절하게 수행해왔음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의 1권은 1979년 발생되었나, 초기 논문 형식에는 논문에 대한 요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논문의 형식 변경으로 국문 요약이 존재하는 것은 2003년부터이
다. 이런 연유로 LDA 모형 분석에는 2003년부터의 국문 요약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우리는 2002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구
에 실린 논문의 제목을 사용하여 워드 크라우드를 그려보았다. 워드 크라우드를 통
해 산업연구의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워드 클
라우 분석에서 논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중심, 영향, 효과, 분석 등의 단
어는 제외하였다. 

5) 박주섭, 홍순구(2016), 박지영, 김영진, 홍사욱(2015)을 참고하시오.
6) 권기덕 (2020), 윤상철(2019)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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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픽의 연도별 추이 

(a) 연도별 논문 수

(b) 연도별 논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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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전체기간을 1979년~2002년 기간(24년)과 2003년~2021년 기간(19년) 
둘로 나누어서 분석한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b)에서 2003
년~2021년 결과를 통해 앞에서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기업, 시장, 한국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여 연구 대상이 기업, 시
장,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책, 회계, 금융, 조직 등의 단어도 많이 
등장하는데 앞의 LDA 모형을 사용하여 분류한 주제들과도 비슷하다.

[그림 3] 논문 제목의 워드크라우드

(a) 1979~2002년 (b) 2003~2021년

그림 (a)는 초기 1979년~2002년 논문 제목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업, 한국, 경제 등이다. 그 외에도 산업, 구
조, 이론, 모형 등의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다. 한국 경제나 기업, 산업 구조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방법론에서는 이론이나 모형을 사용한 
논문이 많았다.

그림 (b)에서 2003년 이후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준다. 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한국이 초기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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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제라는 작게 줄어들고 단어보다
는 회계나 금융, 조직, 관계,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중요도가 더 커진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이라는 단어
가 크지만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도 보여준다. 이
러한 결과는 산업연구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맞게 연구의 흐름도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에 맞게 연구들을 진행하였음을 시사한다. 

3. 유사 학술지와의 비교 및 향후 발전방향
이 부분에서는 산업연구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고찰해 보기 위해 

유사학술지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사학술지에 대한 선정은 ‘Ⅲ.자료’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4개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표 5]는 산업연구와 4개의 유사 학술지를 비교하고 있다. 산업연구를 포함한 4
개의 학술지는 등재지이며, 산업연구(JIET)만 등재후보지이다. 산업연구(JIET)는 
2017년 창간되어서 가장 역사가 짧지만 발행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976년 1월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
로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경제발전,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국책 연구기관의 든든한 지원을 고려하면, 산업연구
(JIET)는 앞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기대된다. 

산업연구와 산업혁신연구는 대학의 연구소에 발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융합연구와 산업경제연구는 학회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다. 연구분야
에 있어서는 산업혁신연구만이 복합학에 해당되며, 나머지 4개의 학술지는 사회과
학 분야에 해당한다. 세부분야는 산업연구는 사회과학일반에, 산업경제연구와 산
업연구(JIET)는 경제학에, 산업혁신연구는 경영학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연구는 경영학과 경제학의 융합적인 학술지의 성격이 강하다. 경영학은 기업
의 활동에 초점을 두며, 경제학은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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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사학술지 개요

산업연구 산업융합연구 산업경제연구 산업혁신연구 산연연구(JIET)

상태 등재지 등재지 등재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대한산업경영

학회
한국산업경제

학회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연구원

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복합학>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경제학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창간연도 1979년 12월 2003년 6월 1988년 7월 1985년 10월 2017년 12월

연혁

2019년 
등재후보지

2021년
등재지

2019년 
등재후보지

2021년
등재지

2003년 
등재후보지

2006년 
등재지

2007년 
등재후보지

2010년
등재지

2020년 
등재후보지

발행간기 연3회 연6회 연6회 연4회 연2회

연간평균
논문수

11건 67건 119건 31건 9건

총 논문수 45건 266건 2,613건 462건 44건

IF 1.13 0.98 0.81 1.01 0.19

피인용 횟수 3 23 22 8 0

주) 2022년 5월 28일 기준

발행간기는 산업융합연구와 산업경제연구가 연 6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산업
혁신연구 연 4회, 산업연구 연 3회, 산업연구(JIET) 연 2회의 순서이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 등록된 연간 평균 논문 수나 총 논문의 수도 이 순서를 따라간다. 
산업경제연구의 연간 평균 논문수가 119건으로 압도적이다. 다음은 산업융합연구 
67건, 산업혁신연구 31건, 산업연구 11건, 산업연구(JIET) 9건 순서이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 수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 수보다 훨씬 많
다. 총 논문수도 산업경제연구가 2,613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산업혁신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산업연구’ 학술지 분석
-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 -

49

462건, 산업융합연구 266건, 산업연구 41건, 산업연구(JIET) 44건 순서이다. 산업
융합연구의 연간 평균 논문수가 산업혁신연구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총 논문수에서 
뒤지는 것은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산업융합연구는 등재후보지로 등재된 2019년
부터의 논문만 KCI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논문 피인용 횟수도 논문의 수에 비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산업융합연구가 
23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산업경제연구 22회이며, 산업혁신연구 8회, 산업
연구 3회이다. 산업융합연구가 역사는 짧지만 많은 논문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으
며, 논문의 피인용도 우수하다. 산업경제연구는 압도적인 총논문수(2,613건)에 비
해 피인용되는 횟수(22회)가 너무 작다. 산업연구의 피인용 횟수 3회는 총 논문수 
45건에 비하면 괜찮은 수치이다.

이런 점들은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에 그대로 반영된다. 표는 2020년 
기준 영향력지수(IF)를 보고하고 있다. 산업연구의 2020년 IF가 1.13으로 5개의 
학술지 중에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산업혁신연구 1.01, 산업융합연구 0.98, 산
업경제연구 0.81, 산업연구(JIET) 0.19 순서이다. 산업연구가 논문 수는 아직 작지
만 피인용도는 높다. 이는 산업연구가 수준 높은 논문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각 학술지의 연구방향을 비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게재된 논문의 제목을 사용
하여 워드 크라우드를 분석하였다. 5개의 학술지 중 산업융합연구는 2019년부터
의 논문만 KCI에서 제공하는 관계로 3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산업연
구와 산업융합연구에 최근 3년 간 게재된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워드 크
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a)는 산업연구가 경영학과 경제학의 융합적인 학술지의 성격이 강함
을 보여준다. 경영학은 기업의 활동에 초점을 두며, 경제학은 국가의 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기업, 시장, 한국 등 해당되는 단어들이 가장 활발히 등장한다. 
산업연구라는 학술지의 명칭에 포함된 산업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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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술지 제목을 통해 도출한 워드크라우드 (최근 3년)

(a) 산업연구        (b) 산업융합연구  

산업연구가 융복합연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산업융합연구는 산업연구와 가장 
가까운 방향의 학술지일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연구도 2019년에 등재후보지가 되
고 2021년 등재지로 승격하였는데, 산업연구와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산업융합연
구가 산업연구와 가장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학술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림 
(b)의 산업융합연구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면 특이하다. 간호, 대학생, 관계, 건강, 
환자, 노인, 청소년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융합연구를 표방하긴 하지만 
의료나 보건 정책과 연관된 논문들이 많이 게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연구
가 지향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산업융합연구의 연구방
향이 산업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니라 판단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산업연구가 벤치마크로 삼아야 할 학술지는 등재지로써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경제연구와 산업혁신연
구라 생각된다. [그림 5]는 산업융합연구를 제외한 4개 학술지의 최근 5년 논문 제
목을 분석 대상으로 한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의 산업연구는 [그
림 4] (a)의 최근 3년 논문의 워드 크라우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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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b)는 산업경제연구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경제연구
에 많이 등장하는 기업, 산업, 경제, 시장, 사회 등의 단어는 산업연구과 많은 부분
이 중첩된다. 산업연구보다 시장은 약한 반면, 산업은 강하게 나타난다. 산업경제
연구가 경영학보다는 경제학에 더 치우친 연구경향을 보이며, 이는 산업경제연구
가 표방하는 연구분야가 경제학인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산업연구는 브랜드, 조
직, 회계 등 경영학적인 분야도 많이 취급하고 있다. 

그림 (c)는 산업혁신연구의 워드 크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혁신연구에는 
기업, 혁신, 기술, 성과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여 학술지의 제목과 일치하는 연구
들이 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기술 혁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d)의 산업연구(JIET)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산업이다. 산업에 특
화된 연구들은 산업경제원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JIET)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
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 무역, 생산, 수출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를 다루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신 산업동향을 다루는 면에서는 취약해 보인다.

[그림 5] 학술지 제목을 통해 도출한 워드크라우드 (최근 5년)

(a) 산업연구        (b) 산업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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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업혁신연구          (d) 산업연구(JIET)   

우리 산업연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연구를 게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면 1차적으로 따라가야 할 벤치마크는 산업혁신연구라고 생각한다. 산업혁
신연구는 단국대 미래산업연구소와 비슷한 대학 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연4
회로 연간 평균 논문수가 31건으로 2010년부터 등재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가 연3회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회의 발행 논문수를 10건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논문 발행이 가능하다면 연
4회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1회에 7~8건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
려할만 하다.

영향력 지수(IF)에 있어서는 산업연구가 1.13로 산업혁신연구 1.01보다 더 높은
데, 이런 방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논문 발행수가 많아지
면 논문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IF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현
상이 산업경제연구에서 발견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 발행수를 
늘리면서도 피인용 횟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논문의 질을 유지하기 위
해 편집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권위자의 논문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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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는 연구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둘째,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
으로 하는 것이다. 편집위원들이 가장 먼저 산업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
에 산업연구를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에
게도 산업연구 논문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연구의 저변을 더 확대
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회나 연구소, 기업 등과의 세미나나 합동연구를 통해 산업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해  산업연구 학술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국문 요약을 추출하여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통해 10개의 토픽을 찾아내었다. 또한 
연도별 분석을 통해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고찰해 보기 위
해 유사학술지 4개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연구가 논문의 발행수는 
부족하지만 영향력지수(IF)는 가장 우수하였다. 

토픽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토픽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토
픽의 수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토픽 수를 정하는 기준과 
연관하여 연구자간에 합의된 방법이 없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이 토픽모델에 기반을 둔 분석의 한계이자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점라고 할 수 있다. 

2. 미래 산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 학술지는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산업분야를 소개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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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를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통해 산업연구 학술지의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연구의 논문들이 본래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융복합과 연관된 연구로써의 특성은 
부족하였다.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였다. 둘
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에 관련된 연구들보다는 전통적인 주제들이 많았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향후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방향에 대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초점을 두기 위해 ‘산업연구’를 ‘미래산업연구’로 개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연구 분야를 너무 한정시키는 자충수가 될 우려도 있다. 현재는 
논문 발행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변을 확대한 이후에 미래 산
업과 관련된 분야로 집중할지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논문 발행수를 
늘리면서도 영향력 지수(IF)를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향과 개
선점이 ‘산업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적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
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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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by applying 
textual analysis. The topic modeling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ique and word cloud analysis were performed by extracting the titles 
and Korean summaries of the papers from the first volume 1 published in 
1979 to the 45th volume in 2021. Through this, it was evaluated what topics 
the papers have covered so far and how the topics have changed.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through comparison with similar academic journ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topics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LDA method, of which 6 
were rela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and 4 to economics.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has been appropriately conducting research on topics 
required by the times. Lastly, when compared with 4 similar journals,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was the best at the impact factor (IF), but were not 
enough in published volume. For continuous development, the biggest 
challenge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papers issued in the journal while 
maintaining the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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